
2014년 18살의 나이로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수상한 피아
니스트 문지영은 이듬해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함
께 베토벤 협주곡 특별상, 현대곡 특별상을 포함한 다섯 개의 특별상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그 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 가장 주목 받는 젊은 음악가이
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1957년 두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한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행보를 닮은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지영은 부조니 콩
쿠르의 심사위원장 외르크 데무스로부터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
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문지영은 정명훈을 비롯하여 유리 바슈메트, 알렉산더 셸리, 에이지 오우에, 빅토르 
파블로 페레즈, 마리오 벤자고, 제임스 저드, 요엘 레비 등의 지휘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재팬 필하모닉 오
케스트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 오케스트라, 올림피코 극장 오케스트
라, 부조니 누오바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마드리드 주립 오케스트
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국내 무대에서는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수원시향, 대전시향,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향, 부산시향, 울산시향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프라하 루돌피눔,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닉홀, 비
드고슈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필하모니, 런던 위그모어홀,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벨기에 플라제, 부다페스트 리스트 아카데미 등 전 세계 저명한 공연장에서 연주했
고, 바르샤바 쇼팽과 그의 유럽 페스티벌, 두슈니키 쇼팽 페스티벌, 이탈리아 아르투
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페스티벌, 슐로스 엘마우 페스티벌, 로켄하우스 페스티벌, 
루돌프 피르쿠슈니 페스티벌, 포트랜드 페스티벌 등에서 초청을 받았다.

문지영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예술사, 전문사
를 거치며 피아니스트 김대진을 사사했고, 2022~23년 베를린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
데미에서 안드라스 쉬프 경의 사사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수학했다.
2017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데뷔 음반 ‘슈만’을 발표했다.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에 
도전하며 그녀만의 탄탄한 길을 다져가고 있으며, 실내악에 많은 열정을 가져 여러 
연주자들과 듀오, 실내악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안드라스 
쉬프 경의 제안으로 런던 위그모어홀, 스위스 클로스터 페스티벌, 에르넨 페스티벌,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등에서 그와 함께 슈베르트 포핸즈 리사이틀들이 예정되어 있
다.


